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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 특허청 정책 돋보기]

첨단기술 우선심사,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
- 새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...첨단기술·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 -

-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(원스톱) 심사 서비스 제공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

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

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.

<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>

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. ’22년 반도체*를 

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**에 이어,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

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.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

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***된다. 이에 따라 첨단

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,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

신청하고,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  * 특허청 공고 제2022-257호, 제2023-263호      ** 특허청 공고 제2023-264호

 ***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: ’24.1.1. 시행

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

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,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

우선심사*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.

 *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: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

특허청 누리집에 최초로 게시하는 날부터 시행

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

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*함에 따라, 전문

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
 * 「특허법 시행령」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령」: ’23.12.19. 공포(’24.1.1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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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(원스톱) 심사 서비스 제공>

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*된다. 일괄심사는 

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

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,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

이를 이용해 특허·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

확보할 수 있게 된다. 

 * 「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: ’23.12.29. 시행

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

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”임을 강조하며 “새해

에는 첨단기술,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

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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